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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utilizes the modified sulfur having the low melting point which 65℃ is tries to study the strength  

property of the mortar according to the cure method of the modified sulfur mortar. And we try to use as basic 

data for investigating the curing condition of the light panel optimum utilizing the modified sulfur. We 

experimented by five kinds; 20℃ water curing method and 20, 40, 60, 80(℃) air dry curing method. In 3 day 

curing, the compressive strength was improved caused by high curing temperature. But the compressive strength 

was degraded caused by enhanced temperature in 7day curing and 28day curing. Therefore, the curing 

temperature of the modified sulfur mortar is determined that it comes 20 time case curing and the water curing 

is the most recommendable.

천연유황은 액상으로 녹이기 위해서는 140℃이상의 고온의 필요성 문제로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저융점 개질유황의 경우 6

5℃의 낮은 융점으로 인하여 사용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주어 개질유황을 활용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질유황 모르타르의 양생방법에 따른 모르타르의 강도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개질유황을 활용한 경량복합패널의 최적 양

생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사용된 재료로는 국내 H사에서 생산된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잔골재는 세척사, 유황은 개질유황으로써 H사에서 

개발된 개질유황을 사용하였다. 개질유황의 밀도는 2.00g/㎤이며, 색상은 흑갈색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모르타르 실험으로써, 개질유황의 혼입량은 시멘트 중량의 10%로 고정하여 실험하였으며, W/C 비는 50%, 시멘트 잔골재

의 비는 1:3이며, 배합은 표 1과 같다. 본 실험에서는 용량 18ℓ 모르타르용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여 비빔 하였으며, 비빔의 순서는 시멘

트와 잔골재를 90초간 건비빔한 뒤 배합수를 넣고 90초간 1차비빔 개질유황을 넣고 60초간 2차비빔 후에 토출하여 공시체를 제작하였

다. 양생방법으로는 재령 12시간 뒤 탈형하여 수중양생(20℃), 기건양생 20, 40, 60, 80(℃) 5수준으로 하여 양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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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도 측정결과 재령 3일에서는 수중양생, 기건양생 20, 40, 60, 80(℃)의 순으로 강도는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초기

양생의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하여 C3A와 C3S의 초기 수화작용을 활발히 작용시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강도는 증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재령 7일에서의 압축강도는 기건양생 20℃, 수중양생, 기건양생40, 60, 8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양생시에는 개질유

황의 영향보다 시멘트의 빠른 수화반응으로 인해 강도가 증진 , 재령 7일에서는 시험체 내의 수분의 증발과 유황의 융점이 65℃이기 때

문에 융점온도와 가까운 경우와 융점온도 이상의 양생조건에서는 유황이 굳지않고 점액상태로 남는 것으로 인해 강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령 28일에서는 수중양생과 기건양생 20℃가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기건양생 40, 60, 80(℃)에서는 재령 7일 강도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높은 양생온도로 인하여 수분이 증발하여 장기강도의 발현의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개질유황 모르타르의 양생조건에 따른 모르타르의 강도 특성을 비교 분석한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령 3일에서는 양생온도가 높을수록 압축강도는 증진되었으나, 재령 7일, 재령 28일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압축강도는 저

하되었다. 따라서 개질유황 모르타르의 양생온도는 기건양생 20℃와 수중양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오토클레이브양생과

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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